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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즈내일> 편집팀이 매주 독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초·중·고 자녀를 둘러싼 학습·입시·진로·생활 등 질문의 폭을 다양화합니다. 속시원히 

털어놓으세요. 이메일(asjung@naeil. com)로 질문과 연락처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_편집자

Reader’s  
Q&A 

고등학교는 학교장 재량, 중학교는 중간·기말고사 성적 100% 반영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등학교는 학교장 재량에 따라, 중학교는 결시 시험을 기준으로 중간·기말고사 성적을 

100% 적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과 학업관리 담당 김양수 장학사는 “교육부는 큰 테두

리로 법정전염병에 따른 시험 결시에 관한 지침을 제시한다. 하지만 고등학교는 학교장 재량에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김 장학사는 고등학교는 학교의 설립 취지에 따라 교육과정과 평가 방법, 학생 구성원의 특징이 상이하

므로 특정한 내용을 규정해 강제적으로 일괄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따른다고 덧붙입니다. 

이는 비단 서울시에만 국한된 내용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비슷한데요. 법정 전염병으로 기말고사에 결시했을 때 서울 소재 

ㅊ고는 중간고사 성적 100%를, ㅎ고는 80%를 반영합니다. 또 경기도에 있는 ㅂ고는 중간고사 성적 100%를 반영할 때 원

점수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시험의 난도를 고려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각각의 평균 차이를 백분율로 곱해서 성적을 환

산합니다. 결시 관련 결정도 학교마다 각기 다릅니다. 법정전염병 완치 판정을 받지 못했다면 무조건 결시로 처리하는 학

교가 있는 반면, 동일한 전염병 진단을 받은 학생끼리 특정 장소에서 시험을 치르도록 허락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최근엔 

시험 감독관의 감염을 우려해 시험 진행은 지양하는 상황이며 이는 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편 법정전염병으로 인한 수행평가 결시는 학교장과 담당 교사의 재량에 따라 달리 운영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수행평가

는 특정 날짜와 시간에 치르는 지필고사와 달리 학년과 과목, 시간표에 따라 평가일과 방법, 기준이 다르다는 게 그 이유인

데요. “형평성을 고려해 주제를 달리하거나 기본 점수 인정, 감점 등이 적용되기도 한다”는 게 일선 교사들의 설명입니다.   

김 장학사는 “최근 A형 독감이 유행이라 기말고사 결시 학생이 늘면서 그 처리 기준을 두고 형평성을 논하거나 이를 악용

한다는 지적이 많은 게 사실이다. 서울시교육청도 이에 따른 문제점과 민원을 인지하고 있는 바, 오는 2월 법정전염병 관련 

시험 결시 인정점 부여에 관한 기준 개정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재 심정민 리포터 sjm@naeil.com

독감으로 기말고사를 결시하면 

무조건 중간고사 성적을 100% 반영하나요?

중2 남학생을 둔 엄마입니다. 2학기 기말고사 시작 전날 A형 독감 

확진을 받았어요. 담임 선생님께 문의하니 A형 독감 확진을 받은 학생이 

많은데 일부는 결시하고, 상태가 호전된 경우엔 전염 확대를 우려해 

가사실과 과학실에서 격리된 상태로 시험을 치른다고 하셨지요. 

아들은 타미플루 처방을 받았지만, 고열과 몸살 증상이 지속돼 시험 기간 내내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말았네요. 문제는 성적 처리인데요. 아들 학교는 무조건 

중간고사 성적 100%를 반영한다고 하더군요. 중간고사 시험 성적이 저조해 

기말고사를 열심히 준비해온 상황이라 매우 안타까웠죠. 이처럼 독감으로 

기말고사 결시시 중간고사 성적 100% 반영이라는 기준이 모든 학교에 

일괄 적용되는지, 학교마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서보현(43·서울 강북구 수유동) 


